
죽음을 미룰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어. 

죽음은 결국 찾아와. 

그걸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는 없지. 

하지만 사람을 만나고 베푸는 건 

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. 

외롭고 쓸쓸하게 가고 싶지 않으면, 

그런 노력을 해야 해. 

내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
말하기‧그리기: 박신숙   듣기‧쓰기: 김기량‧박채린

스토리 
마흔세 번째 
박신숙












